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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김   경   아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롤 제안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해 온 경계모호성 척도(Boundary Ambiguity Scale; 

BAS)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계모호성 척도(이하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다. 먼저 원척

도를 국문으로 번안 및 수정한 후, 모호한 상실 상황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102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조

건의 북한이탈여성(100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일대일,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

종 문항을 선별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15문항으로 선별된 

BAS-NK는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다(요인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BAS-NK 총점

은 유관 개념인 우울, 복합비애, 지속유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BAS-NK의 두 하위요인은 우울, 

복합비애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관계성을 보임으로써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을 모호한 상실로 조망하

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로서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호한 상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 척도 타당화,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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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6월 시점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구 

수는 약 33,834명으로 집계된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2). 현재의 분단체제 하에서 군

사 분계선을 넘어 탈북을 감행하는 것은 생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일이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탈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Jung & Choi, 2017). 실제 대다수의 북

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가족이산의 맥락을 살

아가게 되는데(Yoon et al., 2007), 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남한 생활에 대한 불만족으

로 이어지며 이후 적응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사건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가족과의 이별

을 보고한 비율은 65~69%에 이른다(Kim et 

al, 2010; Kim & Jung, 2012). 이는 식량부족으

로 인한 생명의 위협, 강제북송의 위험 등을 

외상으로 보고한 비율보다 높고(Kim et al, 

2010),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외상 경험보다도 

높은 수치이다(Kim & Jung, 2012). 즉, 가족과

의 이별로 인한 관계 상실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했던 긴박한 순간이나 사별로 인한 상실

보다도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

은 자신의 탈북이 남은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사를 명확하

게 알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고

통감을 야기한다. 또한 탈북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가족과 모두 남한에서 재결

합하기까지도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므

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 방법이 부

재한 상태에서 이별이 지속되게 된다(Jung et 

al., 2013; Cho, 2012). 이처럼 생사와 안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살아있음에도 언제 

다시 만날지를 기약할 수 없는 불명확한 이별 

상황은 사별 상실과는 다른 측면으로 상실의 

고통감을 가중시킨다. 

  기존 연구는 가족 간 이별이 북한이탈주민

의 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선행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해왔지만(Cho & Jeon, 2005; Cho 

& Choi, 2013), 이를 사별 상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상실 맥락으로 주목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산은 불명확하게 지속되는 상실의 특징을 지

니기 때문에 사별 상실처럼 대상에 대한 부재

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맥락으로 난민의 가족 

상실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모호한 상

실(ambiguous loss)’로 조망한 바 있다(Miller 

et al., 2018). 이들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상

실감 및 부재감 뿐 아니라 가족 안전에 대한 

걱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생존해있어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무력감을 

경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은 이러한 

난민의 가족 상실 경험과도 중요한 측면을 공

유한다. 

  모호한 상실 이론(Ambiguous Loss Theory; 

ALT)에 따르면, 상실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대상의 존재함(비상실)과 부재함(상실)이 모순

되는 상황을 모호한 상실로 명명하며 상실

의 속성에 따라 이를 물리적인 모호한 상실

(physical ambiguous loss) 또는 심리적인 모호한 

상실(psychological ambiguous loss)로 구분한다

(Boss, 1999; 2004). 모호함(ambiguity)은 상실에 

대한 의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서

전적 경험에 통합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식

으로 애도를 저해한다(Boss, 2017; Huang & 

Habermas, 2019). 통합되지 못한 상실은 만성

적인 과각성 및 불안감, 불안정 애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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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 우울 증상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

움을 야기하며(Baraković et al., 2013; Boss, 

2010; Boss et al., 2011), 상실 이후의 부적응적

인 결과를 야기한다(Boss, 1999; 201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은 가족의 물리적 

부재와 심리적 존재가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맥락이므로 물리적인 모호한 상실에 해당한

다. 국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과 심리적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를 시

작으로(Kim et al., 2019; Kim & Yi, 2017), 모

호한 상실이 개인의 우울 및 양육맥락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한 양

적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Kim & Chang, 2020).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척도

로 측정한 양적연구는 단 한 편이며, 이 조차

도 해외의 경계모호성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

한 형태로만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었다(Kim 

& Chang, 2020). 기존 연구는 해외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번안 및 수정

한 각 문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타당한지 확

인하는 작업이 부재하였음을 한계점으로 기술

하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필요성은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lieszner 

et al., 2007; Boss, 2007; Carroll et al., 2007). 현

재까지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측정도구는 ‘경계모호

성 척도’이다(Boundary Ambiguity Scale; BAS; 

Boss, 1977; Boss & Greenberg, 1984; Boss et al., 

1990). 경계모호성(boundary ambiguity)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가족 체계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그 경계가 모

호하게 지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Boss et al., 

1990; Carroll et al., 2007). 이는 사별 상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실 맥락에서 지각될 수 있

는 것으로, 상실 이후의 무망감, 대처의 어려

움, 애도 과정의 지연 등 여러 심리적 부적응

을 예측해왔다. 마찬가지로 모호한 상실 연구

에서도 경계모호성은 모호한 상실감의 양적 

측정치로서 상실의 부정적인 결과에 선행하

는 요인으로 고려된다(Boss, 2006; Boss et al., 

2016). 

  경계모호성 척도는 상실의 종류에 따라 여

섯 가지 버전1)으로 나뉘며, 각 척도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 대상에 대한 경계를 모

호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측정된 경계모호성의 점수가 

높으면, 지각된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를 .70대

로 보고해왔으며(Boss et al., 1990),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

한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Knapp, 1991). 구

성타당도는 경계모호성 수준과 개인 및 가족

의 역기능 수준 간 상관을 토대로 하였고, 초

기 연구에서 .20~.30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

관 계수가 보고된 바 있다(Boss et al., 1990). 

  선행연구는 각 상실 유형에 적합한 버전의 

척도를 선택한 후 원저자의 허락 하에 문항

을 수정하여 사용해왔으며(예: Blackburn et 

al., 1987; Dekel et al, 2016; Kaplan et al., 

1) BAS의 6가지 버전은 다음과 같다(Boss et 

al., 1990): 척도1(For Wives of Men Declared 

Missing-in-Action), 척도2(For Widows), 척도3(For 

Parents of Adolescents Leaving Home), 척도4(For 

Adolescent and Adult Children of Divorce), 척도

5(For Divorced Adults), 척도6(For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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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Mu et al., 2001), 일부 연구는 원척도의 

여러 버전에서 필요한 문항만을 조합하여 연

구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Mu et al., 2005; Mu & Chang, 2010). 수

정된 각 버전들은 여러 상실 맥락에서 모호한 

상실감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

고 이 주제에 대한 장래 연구의 확장 및 임상

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Berge & Holm, 2007; Dekel et al., 

2016; O'Brien, 2007; Peterson & Christensen, 

2002). 

  그러나 경계모호성 척도는 1990년대에 개발

된 초기 버전이며 심리측정적인 한계를 보완

하여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

로는 주요 개념으로 정립되어왔지만 척도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아직 미

흡한 단계로 거론되어 왔는데, 특히, 개념의 

이론적인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일부 

문항 간 불일치성에 대한 비판은 향후 경계모

호성 척도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점 중 

하나이다(Carroll et al., 2007). 구체적으로, 척도

의 일부 문항에 ‘죄책감’, ‘무능력감’, ‘정서적

인 각성’, ‘외로움’, ‘괴로움’과 같은 정서적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경계모호성의 

정의를 고려할 때 지각적 측면과 괴리가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항들로 인해 경계

모호성과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경계모호성 척도를 정서 반응이 포함된 

하위요인(distress-laden items)과 지각적 모호함

에 관한 비정서적인 하위요인(ambiguity-laden 

items)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지

만(Caron et al., 1999), 후속적인 경험적 근거

가 충분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Carroll 등(2007)은 경계모호성 척도 내에 포함

되어 있는 정서적 표현을 중립적인 진술문으

로 대체하거나 분석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반응 

자체가 모호한 상실감을 구성하는 한 측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모호한 상실감에 

속한 정서적 반응은 이후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와 구분되는 또 다른 현상일 수 있다. 이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척도에서 정서 반응

이 포함된 문항을 제거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단일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호한 

상실감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이 상실 후 우

울 또는 부적응적 비애 반응에 고유한 설명량

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여 각각이 구분되는 

현상임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모호한 상실에 대한 연구

가 드물고 경계모호성으로 측정한 모호한 상

실감 개념도 생소한 실정이다. 모호한 상실은 

사별처럼 명료한 상실이 중심이었던 기존 상

실 문헌에서 존재와 부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

해 제안된 개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실 

문헌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관 개념들과의 관

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모호한 상실 맥

락에서 우울은 대표적으로 보고되는 심리적 

반응이다(Boss et al., 1990; Boss & Couden, 

2002; Kaplan & Boss, 1999; Mu et al., 2005; 

Thomas et al., & Léger, 2001). 그 중에서도 물

리적인 모호한 상실에 속하는 실종자 가족

에게서 우울 반응이 주되게 보고되어 왔고

(Baraković et al., 2013; Boss, 1977; Boss, 1980),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하게 가족 상실 및 가족 

해체를 경험한 이민자, 난민 관련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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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울은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지표 중 하

나로 고려되었다(Seglem et al., 2011). 이를 토

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지각된 경계모호성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

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복합비애(comflicated grief)는 모호한 상실 맥

락에서 보고되는 또 다른 주요 심리적 경험이

다(LeBlanc et al., 2019). 복합비애란 고인에 대

한 고통스러운 상실의 충격이 대인관계 및 주

요 영역 기능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조절하는 것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된다(Jeoung, 2015; Prigerson 

et al., 2009). 핵심증상으로 고인에 대한 갈망, 

슬픔, 침습적 사고 등 대상이 더 이상 실재하

지 않는 것에 대한 분리 스트레스(separation 

distress)와 강렬한 분노감, 정서적 무감각, 

상실 관련 자극에 대한 과도한 회피 또는 

추구 행동, 사회적 기능 손상과 같은 역기

능성(dysfunctionality)으로 구분된다(Shear et al., 

2011). 모호한 상실은 감정 명료화 및 애도의 

어려움, 복합성 및 지속성의 특징을 수반하므

로 복합비애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ss, 

2010; Boss & Yeats; 2014; Hollander, 2016). 따

라서 우울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모

호한 상실 맥락에서 지각된 경계모호성은 복

합비애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상실 관련 개념 중 대상과의 관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지속유대(contiuing bonds)는 고인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근접성을 추구함으로써 

유대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Stroebe & 

Schut, 2005).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기

존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가족에 

대한 내적 표상을 생성함으로써 심리적 세계

에서 재회하고 공존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실 

후 적응적 결과를 이끈다는 것을 탐색한 바 

있다(Kim et al., 2019). 모호한 상실감과 지속

유대는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인 유사성이 있고 

따라서 지각된 경계모호성과 지속유대의 정적 

상관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비애인지(negative grief cognitions)

는 상실 후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적 변인으로서, 상실 이후 형성된 

자기, 타인, 세상,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신념

과 여러 인지적인 반응 양상을 포함한다

(Boelen et al., 2003). 상실 이후 형성된 전반적

인 부정적 신념과 비애에 대한 오해석(negative 

global beliefs and misinterpretations of grief 

reactions)은 복합비애 및 우울을 예측하는 

핵심 기제로 고려된 바 있으며(Boelen et al., 

2006) 그 중에서 특히 자기비난(self-blame)은 

사별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적응적 비

애 반응을 예측하는 인지적 변인으로 보고되

기도 하였다(Field & Bonanno, 2001). 이는 상실 

그 자체보다도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

는가가 상실 후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정적 비애

인지는 사별 상실 외에 실종과 같은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지속비애, 외상후스트레스, 주

요우울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확인

된 바 있다(Lenferink et al., 2018; Lenferink et 

al., 2016). 경계모호성과 부정적 비애인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핀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하지만, 선행연구를 토대로 두 개념 모두 

상실을 수용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지각적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

대로 경계모호성과 부정적 비애인지의 정적 

상관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두 개념 간 관계에서 경계모호성이 부정적 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54 -

애인지 중 어떠한 하위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

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면 향후 경계모호성 개

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 모호함 감내력 (tolerance of 

ambiguity)은 ‘알 수 없는 상태(not knowing)’에 

대한 모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때 모호함은 맥락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

어 불명확하게 지각되는 상태로 스트레스 반

응과 회피, 지연, 억제, 부인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적 반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Lain, 1993; 2009). 모호한 상실 문헌에서는 

모호함 감내력이 높은 경우 적응적 결과를 촉

진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Boss, 2002; Berge & Holm, 2007), 모호함에 대

한 낮은 감내력은 개인의 우울 및 가족 간 갈

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한다(Anderson 

& Schwartz, 1992). 이를 고려할 때 모호함 감

내력과 모호한 상실감은 상호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변별되는 관계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척도

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계모호성 

척도(Boundary Ambiguity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이하 BAS-NK)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비적인 절

차로써 원척도를 번안, 역번안한 후 모호한 

상실 맥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번안한 문항 및 시행방

식의 적절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BAS-NK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 향후 시행 

방법 및 활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사전조사의 결과를 보완한 본조사 단계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BAS-NK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문항을 선별하여 내적일치

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조사 단계에서는 

BAS-NK의 최종 문항과 요인구조를 토대로 유

관개념들과의 공인, 수렴 및 변별, 그리고 증

분타당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우울 및 복합비애와의 관계를 통해 공인 

타당도를, 개념적으로 유사한 지속유대를 통

해 수렴 타당도를, 그리고 역상관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모호함 감내력을 통해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BAS-NK로 측정한 모호한 상실감 개념이 상실 

맥락에서 우울, 복합비애를 예측하는데 고유

한 설명량을 갖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에 관하여 보다 풍부하

게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경계모호성 관련 연구가 부족

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상실 관련 문헌에서 

주요 인지적 개념으로 언급되는 부정적 비애

인지와의 관련성을 통해 경계모호성이 어떠한 

부정적인 인지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지를 부수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BAS-NK는 예비적인 도구이지만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

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예비 절차

  원척도 번안

  원척도의 문항을 국문으로 번안하기 위해, 

Boss 등(1990)이 개발한 척도의 여러 버전 중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 맥락과 가장 유사한  

BAS-MIA(missing in action) 버전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방식을 따라 원저자와의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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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신을 통하여 척도의 사용 및 수정에 대

한 허락을 받았고, 이후 심리학 박사, 임상심

리전문가, 이중언어가능자로 구성된 연구진 

내에서 번안 및 역번안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 연구자가 척도를 번안하여 심리학 

박사와 협의 후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중

언어가능자 1인이 역번안하였으며, 동료 임상

심리전문가 2인, 심리학 전공 석사급 연구원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역번안된 문항을 다시 

번안하여 초안과 원문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

을 수차례 거쳤다. 이후, 심리학 박사 1인의 

검수 하에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국문 번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BAS-MIA 버전의 원척도에서 ‘배우자’에 해

당하는 모든 표현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구

성원’을 떠올리도록 대체하였으며, 복수일 경

우 ‘현재 가장 많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1

인’에 대해 응답토록 하였다(예: I think about 

my husband a lot: 나는 (   )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한다). 또한, 배우자 상실 경험에 대한 

특정 표현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바꾸어 번안하였다

(예: I no longer consider myself an MIA wife: 나

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   )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척

도에는 배우자 상실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

에 대하여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 가족의 

반응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예: 17, 

18번), 이는 대상의 물리적인 부재가 가족 내

에서 아직 수용되지 못한 상황을 내포한 것으

로 이에 대해 높게 응답할수록 경계모호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문항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은 배우자 상실 외에 다양한 상실 

대상을 포괄하므로 연구진의 상의를 거쳐 ‘my 

own parents’, ‘my in-laws’를 모두 ‘나는 (혹

은 나의 가족은)’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

다(예: Conflict with my own parents over my 

husband’s change of status have presented a 

problem for me: (   )의 상실과 관련하여 내 

가족들과의 갈등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상실에 관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을 묻는 원문항 역시 ‘나는 (혹은 나의 가족

은)’으로 수정하였다(예: 16번). 이는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

로 지내고 있을 수 있고 남한에서 가정을 형

성하였더라도 자녀가 매우 어리거나 자녀가 

부모의 가족이산 배경을 모르고 있는 등 원척

도에서 상정한 대상에 비해 매우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이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총 18문항이 각 내용을 잘 전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호한 상실 질적연구

(김경아 외, 2019)의 참여자들 중 연령, 학력, 

성별, 직업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북한

이탈주민 10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최종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번안된 

문장이 어색하여 내용 전달이 어렵거나 중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 피드백

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나는 (   )가 돌아올 것

이라고 굳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문항4)’는 문

항은 ‘나는 (   )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로 바꾸었으며, ‘나는 (   

)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느낀다

(문항5)’를 ‘나는 (   )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

른 사람(남편, 아내, 부모)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다른 자녀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느낀다’로 수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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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 문항 질 평가 및 문항 수정 

  척도의 적용가능성 및 향후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관

한 기본 정보를 얻고자 사전조사를 시행하

였다. 사전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추적관찰 연구’의 일부에 포함하여 온라

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IRB No. SMC 

2015-05-042-008). 자발적으로 동의한 북한이탈

주민 300명 가운데 조사 기간 동안 모호한 상

실 상황(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고 현재 만

날 수 없는 상황)에 부합하는 102명의 응답자

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102명의 사전조사 

대상자 중 여성은 75명(73.5%), 남성은 27명

(26.5%)이었고, 재북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은 47명(46.1%),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은 55명(53.9%)에 해당하였다. 

문항의 질 평가를 위해, 번안된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그

리고 문항 제거시 내적일관성계수를 산출하였

으며 이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본조사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 절댓값

이 2 미만, 첨도 절댓값이 4 미만인 기준을 

충족하므로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et al., 2003).  

Cronbach’s α로 살펴본 본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72 수준으로, 초기 연구들에서 여러 

버전의 경계모호성 척도 신뢰도가 .70대로 

보고되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Boss et 

al., 1990). 신뢰도 수준이 매우 우수하지는 

않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acceptable)이므로

(Knapp, 1991),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본 척

도를 사용하여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것

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총

점 간 상관(item-total score correction)을 살펴보

면, 절대값 .30의 기준(Field, 2013)을 고려했을 

때 6문항(1, 3, 9, 11, 13, 15, 16)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1, 11번을 제외

한 다른 문항들은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값

이 오히려 낮아졌고, 문항의 내용이 해석적인 

측면에서 모호한 상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진의 논의 하에(예: 나는 여전히 (   )가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이들 문항을 제거하기

보다 추후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연구에서 이 문항들을 재확인하기

로 하였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와 문항 삭제 후 

Cronbach’s α, 이론적 해석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척도의 문항 1, 11번은 본 표본에서 전

체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검

토되었다. 사전조사의 초점은 척도의 활용가

능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

는 것이었으므로 이 문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재수정 작업을 거친 후 본조사에서 문항 선별

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1번의 경

우 ‘나는 이제 나 자신을 ‘(   )를 상실한 사

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로 번안되었는데, 

문항의 본래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

되어 연구팀 내의 협의를 통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   )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더 이상 상실대상과 자신을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상실대상을 관련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조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였다. 문항 11번의 경우, 역채점

을 제대로 했음에도 문항-총점 간 상관이 -.34

인 음수 부호로 산출되었고 이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값은 .76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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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1번의 ‘국가’라는 용어가 남한 또는 북

한 중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 ‘(   )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국가적으로(*남,북 어디든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고 생각한다’의 내용으로 부연설명을 추가하

였다. 

  추가적으로 15, 16, 17번의 문항에서 ‘나는

(또는 현재 나의 가족)’이라는 표현 역시 ‘남

한 가족 또는 북한 가족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제기되어, ‘나는 (또

는 현재 남한 가족)’이라는 구체화된 표현으

로 수정하였다. 단, 18번의 경우 특정한 가족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에 큰 어려움

이 없다고 판단하여 응답자가 떠올린 가족의 

범주로 응답토록 하였다. 

  척도 활용 방안 제안

  사전조사를 통해 향후 본 척도의 활용 방안

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전조사는 비대면 온라

인 설문으로 시행되었고 참여자 각자 읽고 응

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설문에 익숙치 않

거나 문항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의

견이 있어 연구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설문

을 진행하는 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연구

진 내에서도 북한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상실에 관한 감정에 압도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시 충분히 설명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대면 

세팅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수렴되었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된 연구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척도

의 문항을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전조사시 경계모호성 척도만 사용

할 경우 상실 맥락과 상실 대상에 대한 정보

가 불충분할 수 있어, 관련 질문들로 구성된 

상실 특성 질문지를 시범적으로 함께 시행하

였다. 이는 모호한 상실의 복합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방안이었다(Blieszner et al., 2007; Boss, 2007; 

Boss et al., 1990). 사전조사 시행 결과, 상실 

특정 질문지가 상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

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본조

사를 포함한 향후 연구들에서 BAS-NK를 활용

할 때 상실 특성 질문지를 함께 시행하는 방

식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전조사시 제작한 상실 관련 질문지

는 상실 대상의 범위에 형제자매, 연인, 친구

까지 포함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경

계 내의 모호한 상실(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

우자)로 상실 대상의 경계를 국한하였다. 또

한, 사전조사시에 재북가족의 수를 복수로 응

답한 대상자들이 많았고 실제 대다수의 북한

이탈주민이 이에 해당되는 바, 상실 특성 질

문지에 재북가족 총 인원 수를 합산할 수 있

도록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가장 보고싶은 대

상 1인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것

으로 구조화하였다. 이후 본조사는 사전조사

시 제안된 활용 방안을 따라 진행되었다.

본조사의 연구 절차

  본조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

된 척도를 새로운 표본에서 재차 문항분석 하

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문항 선별 및 요인

구조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AS-NK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상실 대상에 대한 경계모호성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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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연령

만18-29세 1

만30-39세 36

만40-49세 44

만50-59세 19

남한

거주기간

1-3년 미만 4

3-6년 미만 9

6-9년 이하 21

10년 이상 66

잔존

가족 수

1명 24

2명 27

3명 22

4명 이상 27

상실대상

어머니 29 

아버지 12 

형제자매 45 

자녀 14 

상실

경과기간

5년 미만 3

5-10년 미만 14

10-15년 미만 22

15-20년 미만 31

20년 이상 30

생사여부

직접적으로 생존 확인 48

간접적인 소식을 전해들음 22

소식 끊겨서 알 수 없음 30

표 1. 본조사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상실 

특성 (N=100)

적으로 지속유대 및 부정적 비애인지와 관련

이 있으며 상실 후 우울, 복합비애를 예측한

다는 점을 토대로 상기 개념들의 척도 간 수

렴 및 공인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졌

다. 또한,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우울 및 복합

비애에 대해 경계모호성이 고유한 설명량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분타당도

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BAS-NK로 측정

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모호성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상실대상, 상실기간 및 상실예측도에 

따른 BAS-NK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

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조사의 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하나센터, 복지

관, 커뮤니티 등)의 협조를 통해 모집하였다

(IRB No. 2020-01-004-004). 표집은 모호한 상

실 조건(가족 구성원이 북한에 남아있으며, 생

사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존해있음을 알

아도 현재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부합하는 북

한이탈여성에 한하여 목적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Patton, 1990)으로 이뤄졌다. 연구참여

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에 기재하였

다.

  남한에 거주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현재 약 80% 이상으로 보고된

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2). 북한이탈여성

은 북한 가족에 대한 부양 및 남한 내 북한이

탈가정의 핵심 주체로서 양적인 수치에서 뿐

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적응과 향후 

개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hee et al., 

2011). 이를 반영하듯 북한이탈주민 선행연구

의 대다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북

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및 그리움의 정서 또

한 북한이탈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Kim & Chang 2020; Rhee et al., 2011; Cho & 

Choi, 2013). 본 연구의 사전조사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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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상실 질문지를 포함한 온라인 설

문으로 시행하였기에 북한이탈남성이 약 30% 

가량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본조

사는 북한 가족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구체적

으로 떠올리며 응답해야하는 상황으로, 사전

조사의 연구와는 다르게 설계되었다. 특히 북

한이탈주민은 북한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

로 가족 관련 응답에 방어적인 특성이 있어 

연구자가 일대일 면대면 상황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

수적으로 필요하였다. 전체 집단에서 30% 미

만의 비율인 북한이탈남성 중 모호한 상실 조

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아 이러한 과정을 시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 성인 여성에만 국

한하여 본조사의 표집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구되는 최소 사례수는 연

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MacCallum et al., 

1999), 본조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필

요한 표본 수를 최소 100명으로 산정하였다

(Gorsuch, 1988, Kline, 1979). 사전조사에서 제

안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훈련된 연구자 1

인이 일대일 면대면으로 북한 가족에 관한 응

답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설문을 진행

하였다. 이때 언어적인 상호작용 및 질문지 

응답을 수행할 수 없는 지적/운동능력상의 손

상이 있는 경우, 모호한 상실이 아닌 명료한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상실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기타 대상을 응답한 경우는 표

집에서 배제하였다.  

측정도구 

  상실 특성 질문지 

  BAS-NK 실시하기에 앞서 상실 특성 질문지

를 먼저 시행하여 상실 맥락을 파악하였다. 

먼저, 재북가족의 수와 구성원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재북가족이 다수인 경우 현재 가장 생

각나는 대상 한 명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다

음으로, 기재한 상실 대상에 대한 이별 당시 

대상과의 친밀도, 이별 당시의 대상에 대한 

중요도, 이별 당시 상실에 대한 예측여부를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대상과 이별한 

후 경과시간, 현재 생존 여부(직접 목소리를 

통해 확인, 간접적으로 확인, 생존여부 알 수 

없음)에 응답토록 하였다. 또한, 이별한 이후

부터 현재까지 상실대상과의 소통에 대한 지

각된 어려움, 현재의 상황을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통제가

능성), 지각된 재회가능성을 5점 Likert식 척도

로 측정하였다. 

  경계모호성

  재북가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모

호성은 원척도의 버전1(Missing In Action; 

BAS-MIA)을 토대로 사전조사의 피드백을 반

영하여 수정, 보완한 BAS-NK로 측정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된 BAS-NK는 18개 문

항, 5점 Likert식 척도(1점: 매우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BAS-NK의 총합이 높을

수록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우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어판 우울 척도(North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NK)를 사용하였다. 원척도 CES-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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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loff (1977)가 일반인들의 우울 증상을 진

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식욕 

감소, 외로움 등의 우울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묻는 총 20문항의 질문지이다. 

CES-D-NK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Park et al.(2015)이 한국어판 

CES-D를 북한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이

며, 문항의 예로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손

에 잡히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를 중심으로 4점 Likert식 척도

(0점=극히 드물다, 3점=거의 대부분 경험했

다)를 사용한다. Park et al.(2015)의 연구에서 

CES-D-NK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1~.93이었다. 

  복합비애 

  북한이탈주민의 복합비애를 측정하기 위

해 한국형 복합비애 척도(Korean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K-ICG)를 사용하였다(Jeoung, 

2015).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역기능성과 분리스트레스의 2요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질문은 5점 Likert식 척도(1점=매우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총합

이 높을수록 복합비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된 한국

형 문항의 ‘사별’ 관련 표현을 모두 ‘이별 

또는 상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형수

(2015)의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문항의 내적일

관성계수(Cronbach’s α)는 .91~.96에 해당하였

다. 

  지속유대 

  재북가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유

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지속유대 척도

(K-Continuing Bonds Scale: K-CBS)를 사용하였

다(Kim et al., 2016). 이는 Field, Gal-Oz, 

Bonanno(2003)이 개발한 지속유대척도(CBS)를 

타당화한 것으로 상실 맥락에서 고인에 대

한 심리적 유대감의 지속을 측정한다(Boelen 

et al., 2006; Stroebe et al., 2010). 9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 척도이고 5점 Likert식 척도(1

점=매우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며 총합이 높을수록 지속유대가 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척도 문항의 ‘고인’이라는 표현 

대신, 재북가족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수정하

였으며 재북가족이 다수인 경우 가장 보고싶

은 상실대상 1인을 떠올리며 응답토록 하였다 

Kim et al.(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계

수(Cronbach’s α)는 .92로 제시되었다. 

  모호함 감내력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함 감내력을 측정하

기 위해 모호함 감내력 척도(Multiple Stimulus 

Types Ambiguity Tolerance Scale-II: MSTAT-II)를 

번안, 역번안하고 북한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

은 후 사용하였다(McLain, 1993; 2009). 이 척

도는 일반적인 모호성, 복잡성, 불확실성, 비

친숙성, 해결불가능성의 다섯 가지 모호한 자

극에 대한 감내 능력을 측정하며 총 13문항, 

5점 Likert식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총합이 높을수록 모호함

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부정적 비애인지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상실

에 대한 부정적 비애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Boelen, Lensvelt-Mulders(2005)가 개발한 부정적 

비애인지 척도(Gref Cognitions Questionnaire; 



김경아․장혜인 / 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 361 -

GCQ)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8문항, 6점 

Likert식 척도(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상실과 관련

한 인지적 특성인 9개의 하위요인(자기, 세상, 

삶, 미래, 자기비난, 타인, 타당성, 비애중시,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번안한 국내 선행연

구(Hwang, 2010)를 토대로 원문의 내용을 비

교, 재검토하여 다시 번안, 역번안한 후 사용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에 

해당하는 특정 유형의 부정적 비애인지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Boelen 등(2003)의 연구에서 

하위척도별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76~.90으로 제시하였고, 국내의 황선희(2011) 

연구에서는 .73~.89로 보고되었다.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21.0과 Mplus 7.0을 사용하

였고 문항분석을 비롯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단계에서 척도의 예비 타당도 분석은 크

게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문

항분석을 시행하였고 KMO 표준 적합도 확인,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요인분석에 적합

한 자료인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 Cronbach α를 구하였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을 계산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측정변수들의 비정규성과 비

독립성에 강내성이 있는(robust) 추정 방식인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사각회전(geomin)을 적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핵심인 요인 수 결정은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된다(Preacher & MacCallum, 

2003).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관

적 논리에 의한 발견법(heuristics), 통계적 논리

에 기반한 추론적 접근, 그리고 해석가능성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Lee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발견법(Kaiser 규칙

(고유치 1 이상), 스크리 도표, 누적분산비율, 

평행성 분석), 추론적 접근(모형 합치도: 카이

자승(),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지수 활용), 그리고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요인구조를 결정하였

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BAS-NK와 유관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 공인타당도

를 구하였다. 또한, BAS-NK로 측정한 북한이

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이 상실 관련 특성 변

수들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부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결  과

  수정된 BAS-NK의 문항분석 

  사전조사에서 수정된 문항의 양호도를 재평

가하기 위하여 본조사에서도 문항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에, 사전조사 단계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간 상관의 기준을 

양호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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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이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

용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문항들은 연구진

의 합의에 따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결정 

하였다.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

차, 왜도 및 첨도의 기준에서 양호하지 못한 

문항으로 선별된 것은 세 문항(3, 14, 18번)이

었다. 또한 문항-총점 간 상관과 문항 제거시 

내적일관성계수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다

섯 문항(7, 11, 12, 17. 18번)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들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문항 

양호도는 낮지만 삭제할 경우 오히려 내적 일

관성이 낮아지는 두 문항(3, 14번)과 내용상 

상실대상에 대한 경계모호성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 두 문항(7, 12번)은 연구진의 결정에 

따라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남은 세 문항

(11, 17, 18번)은 잠정적으로 삭제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비교하

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의 단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기대되

는 요인구조를 찾고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문항선별이 이뤄져야 한다(Jahng, 2015).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수의 선택, 

회전 후의 요인구조, 요인 간 상관의 크기, 요

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

서 BAS-NK의 최종적인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

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는 .703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333.164(p<.001)로 나타나 분석할 

표본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사각

회전(geomin)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문헌에서 권고

하는 바대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사용

하였다(Preacher & MacCallum, 2003). 

  먼저, 발견법으로 대략적인 요인개수의 범

위를 결정하고자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

상인 요인을 검토한 결과(Kaiser, 1961) 다수의 

요인이 추출되어 본 척도가 단일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Scree 도표의 고유치 감

소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대략적인 요인

개수의 범위가 2~3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시행하여 

연구표본과 무선 생성된 표본에서 계산된 요

인 별 고유값을 비교해보았다<그림 1>. 평행

분석 결과, 1,000개의 고유값 평균과 고유값 

95% 분위수를 산출하였을 때 고유값 95% 분

위수보다 큰 기준을 고려하여 요인개수는 2개

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법을 통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일요인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사되나, 다수의 선행연구가 단일요

인으로 활용해왔고 발견법으로 산출된 요인 

수는 통상 -1~+1개까지의 범위를 검토하므로 

적정 요인개수의 범위를 1~3개로 정하였다.  

  두 번째로, 1~3요인 모형의 합치도를 참조

하여 추론적 접근을 통해 비교하였다<표 2>. 

모형 합치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나, 기초구조를 구하기 전 

요인 수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 중 하나로 권고되기도 한다(Fabrigar et 

al., 1999; Lee, 2010). <표 2>에서 탐색적 목

적으로 추론적 접근을 통해 비교한 결과, 1요

인 모형은 합치도가 나쁘고, 2요인 모형에서 

현저하게 좋아지며 3요인 모형에서는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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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CFI TLI RMSEA SRMR

1요인 모형 175.029* (135) .792 .765 .054 .085

2요인 모형 125.537* (118) .961 .949 .025 .061

3요인 모형 107.579* (102) .971 .957 .023 .053

*p<.05,  **p<.01

표 2. 탐색적 1~3요인 모형의 합치도 (N=100)

그림 1. 요인 별 고유값 비교(평행분석 결과)

가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직관적인 발

견법과 추론적 접근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척도가 단일요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하여 1요인 모형을 제외하였다.

  세 번째로, 2, 3요인 모형의 해석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 모형에 대한 탐색적 회

전 결과의 형태계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

토되었다. 그 결과, 2요인 모형에서 3요인 모

형으로 요인 수가 늘어나면 하나의 요인에 부

하되던 문항들이 둘로 나뉘어 세 번째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요인

에서 분리된 문항들의 내용이 특정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요인들 간 상관 

또한 음수로 나타나 이론적 해석에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앞서 시행한 발견법 및 추론적 

접근, 그리고 이론적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적절한 요인의 수를 두 개

로 판단하였다. 

  이때 문항분석시 삭제가능성을 염두에 두었

던 3개 문항(BAS 11, 17, 18번)은 1~3요인 모

형에서 요인부하량이 공통적으로 낮았고, 문

항-총점 상관 및 전반적인 문항간 상관도 낮

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요인 내의 다른 문항

들과 해석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하여 최종적으

로 BAS-NK에서 제외하기로 판단하였다. 두 

요인에 모두 교차부하되는 두 문항(5, 6)과 두 

요인에서 모두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세 문

항(3, 7, 13번)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모

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주요 문항으로 사용

된 바 있고 구성개념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문항으로 고려되어 제외하지 않았다(Caron et 

al., 1999; Mu et al, 2005; 2010; Ren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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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AS-NK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AS-NK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2* 나는 (   )를 상실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다 

(I feel I have prepared myself for a change in status (to widow))
.668

 1* 나는 이제 나 자신을 ‘(   )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이상 자신을 그 대상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  (I no longer consider myself and “MIA” wife)
.653

 4
나는 (   )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I continue to keep alive my deepest hope that my husband will return)
.484

15* 나는 (혹은 나의 현재 가족은) (   )를 상실했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My children are aware of all “the facts” and have reconciled their father’s loss)
.393

14
나는 여전히 (   )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My children still believe that their father is alive)
.355

 3
나는 여전히 (   )가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I find myself still wondering if my husband is alive)
.274

 7
나는 (   )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   )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be satisfied until I have positive proof of my husband’s death)
.256

 8
* 나는 (   )을 상실 했지만 이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를 원한다 

(I hope to remarry)
.791

12
나는 (   )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I feel incapable of establishing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another man)
.513

16
나는 (혹은 나의 현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도 꽤 자주 (   )에 대해 이야기한다

(My children and I talk about their father seemingly quite often)
.337

 5

나는 (   )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다른 자녀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느낀다

(I feel guilty about dating (or wanting to date)) 

.314

 6* 나는 (   )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I feel I am able to plan my future without feeling guilty for not continuing to wait for my husband) 
.308

10
나는 (   )가 없이 혼자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 feel it will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arve out a new life for myself without my husband)
.290

 9
나는 (   ) 생각을 많이 한다

(I think about my husband a lot)
.270

13*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   )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My children are able to talk about their father without becoming emotionally upset) 
.236

고유값 3.54 1.79

설명분산 (%) 23.60 11.93

누적분산 (%) 23.60 35.53

주. 요인1 =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역문항은 * 표시하였음)   

* 삭제문항: 원척도의 11,17,18번

  11. (  )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다 했다

     (The Armed Services have done everything reasonably possible to account for my husband)

  17. (  )의 상실과 관련한 내 가족들과의 갈등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Conflicts with my own parents over my husband’s change of status have presented a problem for me)

  18. (   )없이 나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려는 계획에 대해 다른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My in-law do not or would not approve of my plans to develop a life for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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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내적 합치도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요인 별

Cronbach α

문항 삭제시

Cronbach α

  2*

.61

.51 .60

  1
* .52 .58

 4 .57 .41

 15
* .57 .43

14 .58 .44

 3 .61 .27

 7 .62 .27

  8
*

.70

.64 .62

12 .68 .41

16 .70 .34

 5 .66 .55

  6* .64 .61

10 .67 .51

 9 .67 .50

13* .69 .34

주. 요인1 =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표 4. BAS-NK의 내적 합치도, 문항-총점 간 상관

계수 (N=100)

2021). 각 문항들은 연구진의 합의를 통해 내

용적인 해석에 부합하는 요인 내에 포함시켰

다. 

  다만, 9번, 10번 문항의 경우, 본 연구에서

는 요인1에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한 버전의 원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요인2와 유사한 범주로 보고된 바 있다(Caron 

et a l., 1999; Mu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요

인1로 포함하였을 때 두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대인 점으로 미뤄보아 수치상 현저한 차이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석상으로도 요인2

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는 선행연구를 

따랐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별한 문항으

로 구성된 2요인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는 문항 내용과 함께 <표 3>에 제시하였

다. 첫 번째 요인은 상실상황 및 상실대상의 

정보가 불명확한 것과 관련되는 7개 문항들

로 구성되어,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ambiguity-laden items)’으로 명명하였다(이하 요

인1). 두 번째 요인은 상실 후 적응과 관련되

는 8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distress-laden items)’라 명명

하였다(이하 요인2). 두 하위요인간 상관은 .21

에 해당하여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수백, 2009; Kline, 2011). 본 척도

에서 산출되는 총점은 두 하위요인을 모두 포

괄하는 ‘모호한 상실감’으로 명명할 것이다. 

  신뢰도

  BAS-NK 전체 문항의 Cronbach α는 .72로 수

용가능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문항을 제거한 

총 15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4로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BAS-NK 각 하위 요인

의 내적 합치도계수는 <표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각각 .61, .70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낮은 상관을 보임에

도 문항 내용상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한 두 문항(3, 7번)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34~.62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BAS-NK와 유관 변인과의 관계  

  BAS-NK와 유관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

하기 위해 상실 후 부적응을 대표하는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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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2 3 3-1) 3-2) 4 5

 1. 모호한 상실감 (BAS-NK) -

   1-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 -

   1-2) 상실 대상에 대한정서적/관계적 몰두   -

 2. 우울  .17  -

 3. 복합비애      -

   3-1) 분리스트레스      -

   3-2) 역기능성       -

 4. 지속유대          -

 5. 모호함 감내력 -.13 -.08 -.14 - - - - -.11 -

평균 51.11 26.66 24.45 22.51 90.95 43.90 47.05 34.65 34.97

표준편차 7.91 4.35 5.19 14.03 18.52 8.32 12.14 7.42 7.10

주. 
*
p<.05, 

**
p<.01

표 5. BAS-NK와 관련 변인 간 상관 (N=100)

복합비애, 모호함 요인과 관련되는 모호함 감

내력, 그리고 상실 대상에 대한 관계적 변인

인 지속유대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검토하였

다. 또한, 상실 후 부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인

지적 변인인 부정적 비애인지와의 관계를 통

해 BAS-NK가 어떠한 인지적 요인과 밀접한 

특성을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표 5~7>. 

  먼저, <표 5>에서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BAS-NK 총점(이하, 모호한 상실감)으로 

측정한 모호한 상실감과 우울, 복합비애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모호한 상실감은 우울, 

복합비애에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5, p<.01, r=.55, p<.01).

  보다 구체적으로 BAS-NK의 두 하위요인

과 우울, 복합비애 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BAS-NK의 요인1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고(r=.17, ns), 요인1과 복합비

애 총합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나(r=.25, 

p<.05) 복합비애의 하위요인인 분리스트레스, 

역기능성 중 분리스트레스와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32, p<.01, r=.16, ns). 이와 비교하

여 BAS-NK의 요인2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에 있었으며(r=.38, p<.01), 복합비애와 

관련하여서는 분리스트레스 및 역기능성 하위

요인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55, 

p<.01, r=59, p<.01). 나아가 BAS-NK의 각 하

위요인이 우울, 복합비애에 대해 어느 정도 

고유한 예측력을 갖는지를 보다 상세히 탐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 복합비애 총

합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요인1을 1단계에 

투입한 후 요인2를 2단계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표 6>. 그 결

과, 우울증상을 예측하는데 있어 요인1은 유

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02, ns), 요

인2는 요인1을 통제하고 약 12%의 설명량을 

보였다( =.12, p<.001). 한편, 복합비애 증상

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요인1은 약 5%의 설명

량을 지니고 있었으며( =.05, p<.05), 요인2

는 이를 통제하고도 약 34% 정도를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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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SE β t 수정된    

우울

1 요인1  .55 .32 .17 1.72 .02

2 요인1  .11 .33 .03  .34
   

요인2 1.00 .27 .37   

복합비애

1 요인1 1.05 .42 .25  

2 요인1  .06 .36 .02  .18
  

요인2 2.25 .30 .63   

주. 요인1=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p<.05, **p<.01, ***p<.001

표 6. BAS-NK 하위요인의 우울,복합비애 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100)

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p< 

.001). 

  수렴타당도는 모호한 상실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지속유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

았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BAS-NK의 

총점과 지속유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r=.48, p<.01). 이때 모호한 상실감과 

지속유대가 개념적으로 같은 속성을 측정할지 

모른다는 대안적 해석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

기에, 부가적으로 증분타당도를 통하여 두 개

념이 각각 우울과 복합비애를 달리 예측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울 증상에 관해 

모호한 상실감은 지속유대 설명량( =.04, 

p<.05)에 비하여 약 8%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 

p<.01). 복합비애에 관해서는 모호한 상실감이 

지속유대 설명량( =.13, p<.001)에 비해 약 

18%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

=.18, p<.001). 또한, 변별 타당도를 탐색하기 

위해 살펴 본 모호한 상실감과 모호함 감내력

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았다(r=-.13, ns.). 

  한편, BAS-NK의 두 하위요인별 특성을 보

다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주요 인지적 변인으로 고려되는 부

정적 비애인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BAS-NK의 총점

과 부정적 비애인지 총점 간 상관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다(r=.51, p<.01). 두 개념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탐색하기 위해 각 하위요

인 간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2는 

부정적 비애인지의 9개 하위요인(자기, 세상, 

삶, 미래, 자기비난, 타인, 타당성, 비애중시,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과 모두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인 반면(r=.35~.59, p<.01), 요

인1은 부정적 비애인지의 유형 가운데 자기

(r=.24, p<.05), 자기비난(r=.46, p<.01),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r=.23, p<.05) 하위요인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실 특성에 따른 BAS-NK의 차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BAS-NK 총합으로 

측정한 모호한 상실감이 북한이탈주민의 상실

상황 및 상실대상 관련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

저 상실상황과 관련한 변수로, <표 1>에 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68 -

1 1-1) 1-2)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모호한 상실감 -

1-1)
.79** - 　 　 　 　 　 　 　 　 　 　 　

1-2) 
.86

**
 .37

**
- 　 　 　 　 　 　 　 　 　 　

2. 부정적 비애인지
.51

**
 .24

*
.57

**
- 　 　 　 　 　 　 　 　

2-1) 
.51**  .24* .58** .94** - 　 　 　 　 　 　 　

2-2)
.38

**
.14 .46

**
.81

**
.73

**
- 　 　 　 　 　 　

2-3)
.40

**
.14 .48

**
.90

**
.91

**
.66

**
- 　 　 　 　 　

2-4) 
.34** .09 .44** .88** .80** .61** .87** - 　 　 　 　

2-5) 
.64

**
.46

**
.59

**
.78

**
.70

**
.66

**
.58

**
.54

**
- 　 　 　

2-6) 
.31

**
.14 .36

**
.76

**
.64

**
.62

**
.61

**
.60

**
.54

**
- 　 　

2-7) 
.28** .09 .35** .83** .73** .64** .75** .73** .57** .64** - 　

2-8) 
.43

**
.19 .50

**
.89

**
.83

**
.63

**
.83

**
.84

**
.62

**
.69

**
.66

**
-

2-9) 
.48

**
 .23

*
.54

**
.88

**
.79

**
.64

**
.72

**
.76

**
.68

**
.66

**
.67

**
.79

**
-

평균 51.11 26.66 24.45 65.57 8.64 8.07 4.10 6.55 14.03 4.96 6.54 4.82 7.86

표준편차 7.91 4.35 5.19 42.57 7.74 6.16 4.63 5.89 6.59 3.22 5.13 4.02 6.32

주. 1-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1-2)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2-1)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지, 2-2)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2-3)삶에 대한 부정적 인지, 2-4)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 2-5) 자기비난, 2-6)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

지, 2-7) 비애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인지, 2-8) 비애 중시, 2-9)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

주. *p<.05, **p<.01, ***p<.001

표 7. BAS-NK와 부정적 비애인지의 하위요인 간 상관 (N=100)

술한 가족의 지각된 생사여부, 잔존가족의 수, 

상실경과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지각된 생사여부

(F(2,97)=.192, ns.), 잔존가족의 수(F(3,96)=1.78, 

n.s.), 상실경과기간(F(4,95)=2.11, ns.)에 따른 모

호한 상실감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과거시점에서의상실 예측수준(B=-.70, ns.)2), 상

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수준(B=.09, ns)3)

2) “이별당시, 만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3) “북한에 있는 가족이 살아있으나 만날 수 없는 

이 각각 모호한 상실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지를 탐색하였을 때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한편, 상실대상 관련 변수로 가장 많이 생

각나고 만나고 싶은 1인에 대한 모호한 상실

감 수준의 차이를 검토하였을 때, 대상에 따

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64, p<.01). Sheffe 사후검증 결과, 자녀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M=57.50, SD=7.70)이 아

버지(M=47.42, SD=10.84), 형제자매(M=50.07, 

현재 상황을, 귀하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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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6.44)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에 대해 응답한 

집단이 다른 상실대상을 떠올린 집단보다 전

반적으로 모호한 상실감을 더 높게 보였으나, 

어머니를 상실대상으로 응답한 집단(M=51.17, 

SD=7.36)과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2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유의하였다(F=5.05, p<.01). 다만, 요

인1에서는 상실대상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2.06, ns).

  가장 보고싶은 상실대상 1인에 대한 친밀

도4), 중요도5), 지각된 재회가능성6)이 모호한 

상실감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탐

색해보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BAS-NK 총점

인 모호한 상실감에 대해 지각된 재회가능

성(B=2.01, p<.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요인1에 대해서는 지각된 재회가능성 뿐 아니

라(B=1.38, p<.001.), 상실대상에 대한 중요도

(B=1.28==65, p<.05.)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인2에 대해서는  상실 대상과 관련한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이산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해 Boss 등

4) “이별할 당시, 귀하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로 친

밀하였습니까?”

5) “이별할 당시, 그 사람이 귀하께 어느 정도로 중

요한 존재였습니까?” 

6) “앞으로 사는 동안,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

을 것이라는 희망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십니

까?”

(1990)이 개발한 경계모호성 척도를 예비 타당

화 하였다. 먼저 국문으로 번안 및 역번안 한 

후,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실시방법을 보완하였다. 사전조사

의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서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구조를 

탐색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

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간 이별 맥락을 모호

한 상실로 조망하고, 모호한 상실감을 개념화

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예비적인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S-NK는 문항 양호도가 낮은 것으

로 고려된 세 문항을 제거하여 15문항으로 최

종 선별되었으며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AS-NK가 단

일요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

견법 및 추론적 접근, 해석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본 연구에서 

2개의 하위요인은 각각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ambiguity-laden items)’ 7문항과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distress-laden 

items)’ 8문항으로 명명되었다. 즉, 상실 상황

에 대해 모호함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상실대상에 관계적, 정서적으로 몰두되는 경

향을 높게 보일수록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BAS-MIA 버

전 원척도를 수정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경계

모호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한 선행연구에

서도 2요인구조를 보고한 바 있다(Caron et al., 

1999). 이 연구에서는 ‘caregiver immobilization’

과 ‘caregiver closeout’으로 명명하여 두 개 하

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대상에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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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보호자 역할에 압도

되는 반응을 측정하며 ‘정서적 요인과 관련되

는(distress-laden)’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후자는 

환자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반응을 일컫는 

‘비정서적(지각적) 요인(nondistress-laden)’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Carroll et al., 2007). 본 연구

의 BAS-NK 요인구조에서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하위요인은 선행연구의 

‘caregiver immobilization’ 요인이 내포하고 있는 

정서적 측면을, 그리고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하위요인은 ‘caregiver closeout’와 같이 

지각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BAS 척도가 모

호함에 대한 지각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 요인구조임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경험

적 근거로 상실 후 모호한 상실감의 개념적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정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한편, BAS-NK의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이 .21

로 낮게 나타나 단일요인이 아닌 변별되는 개

념임을 확인하였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두 요인은 모호한 상실감의 개념으로 

묶여 있으므로 변별성 외에도 수렴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척도에 포함

되는 하위척도 간 수렴성은 사각회전의 결과

에서 요인간 의미있는 상관이 관찰될 때 충족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ahng 2015). 그러나 

잠재요인 간 상관은 통상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 맥락에서 활용되므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요인 간 수렴성을 의미있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원척도 BAS

의 2요인구조를 언급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도 요인간 상관에 대한 정보는 보고되지 않아 

본 연구의 탐색적 결과에서 하위요인 간 수

렴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안적으

로 잠재요인이 아닌 문항 조합점수(composite 

score)를 이용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두 하위척도 간 상관계수는 .37(p<.01)로 

유의하였고 두 하위척도 모두 BAS-NK 총점

(15문항)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r=.79, .86, p<.01), 문항 삭제 이전의 BAS 원

척도(18문항) 총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r=.77, .84, p<.01). 이는 두 하위요인이 

‘모호한 상실감’이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잠재요인 

간 상관값은 통상 조합점수 간 상관보다 작게 

추정됨을 고려할 때(Brown, 2015), 본 연구에

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확인적 요인분

석으로 요인간 상관을 구하면 더 높은 값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BAS-NK의 공인타당도를 검토하기 위

하여 상실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

움인 우울(CESD-NK) 및 복합비애(K-ICG)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BAS-NK 총점(모호한 

상실감)은 우울과 약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그리고 복합비애와는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호한 상실

감과 우울, 상실 후 부적응의 정적 관계를 보

고해 온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부재에 대한 해

외 연구에서 BAS 원척도로부터 산출된 경계

모호성 총점은 개인의 적응 기능 수준과 유

의한 부적 상관(r=-.35, p<.05)관계에 있었고

(Boss, 1977),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의 

물리적 부재를 다룬 국내연구에서는 타당화

된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계모호

성의 총합이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r=.30, 

p<.01)관계를 나타냈다(Kim & Chang, 2020). 

원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모호한 상실감을 측

정한 기존 연구들의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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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BAS-NK 공인타당도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BAS-NK의 두 하위요인

을 구분하여 우울, 복합비애와의 관계성을 보

다 상세히 살펴보았을 때, 먼저, 요인1인 ‘상

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복합비애의 하위요

인 중 분리스트레스와만 정적 상관을 나타내

었다. 이와 달리, BAS-NK의 요인2인 ‘상실 대

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는 우울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복합비애와는 

분리스트레스 및 역기능성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요인1은 우

울, 역기능적 비애 반응과 같은 정서적 문제

보다 대상과의 분리에 초점화된 심리적 반응

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요인2는 모호

한 상실의 지각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1에 비

해 우울 및 역기능적 비애 반응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BAS-NK의 두 

하위요인이 관련 변수들과 차별화된 관계성을 

보이는 결과로 모호한 상실감의 특정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의 

각 하위요인이 우울과 복합비애에 대해 갖는 

예측력의 차이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요인

1에 해당하는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은 

우울에 대해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고 

복합비애를 예측하는데 있어 약 5%의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 요인2인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는 우울과 복합비애를 모

두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요인1을 통제한 

후에도 우울 증상에 대해 약 12%를 추가적으

로 예측하였고, 복합비애 증상에 대해서는 약 

34%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지니고 있었다. 하

위요인별 비교를 통해 요인2가 심리적 어려움

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 

점은 2요인구조에서 지각된 모호함 요인(요인

1)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Caron 등(1999)의 결

과와 불일치한다. 이는 상실의 유형(치매로 인

한 심리적 모호한 상실 vs. 이별로 인한 물리

적 모호한 상실)에 따른 차이와 북한이탈주민

의 맥락적 특수성(예: 분단체제 하에서 가족

이 생존해있음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데려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차이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 맥락에서는 상실의 모호함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보다도 두고 온 가족의 현실적

인 여건과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이에 대한 복

합적인 정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초

점은 요인1의 예측력이 요인2에 비해 작다는 

것을 비교한 것에 있기보다 상대적으로 미비

하기는 하나 복합비애에 관해서 만큼은 요인1

이 요인2와 별도로 고유한 설명량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모호한 상실

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되

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BAS-NK의 요인2인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

/관계적 몰두’ 경향만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이로 미뤄보아 북한

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우울은 상

실의 모호함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상

실 대상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됨으로써 파

생되는 심리적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한, 복합비애는 요인1,2와 모두 관련되는 주요 

심리적 경험이므로 모호한 상실감으로 인한 

영향을 이해할 때 우울 증상과 더불어 복합비

애의 수준을 함께 주요 지표로 제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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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는 우울만으로 모호한 상실감의 

특수한 정서적 결과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상실에 보다 특정화된 비애반응을 함

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

안과도 일치한다(Heeke et al., 2015; Lenferink 

et al., 2018). 상기의 논의는 BAS-NK의 2요인

구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로 

기존 연구에 더해 모호한 상실감의 구성요인

이 상실 후 서로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유용한 추가적 정보를 시사해준다.  

  셋째, BAS-NK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

해 개념적으로 유사한 지속유대(K-CBS)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정적 상관이 유의하여 

이론적인 예측이 지지되었다. 지속유대는 물

리적으로 부재하는 상실대상과의 관계가 지속

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Stroebe & Schut, 2005) 

모호한 상실의 경계모호성과 개념적인 유사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BAS-NK로 측정한 모호

한 상실감은 지속유대를 통제한 후에도 우울, 

복합비애를 예측할 때 추가적 설명량을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모호

한 상실감이 지속유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동일한 속성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모호함 감내력

(MSTAT-II)과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호

함 감내력은 불명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

호함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McLain, 

2009) 이것이 높을수록 모호한 상실감을 낮게 

경험할 할 것이 예측되며 두 개념간 부적인 

상관을 통해 변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 결과 BAS-NK의 모호한 상실감

과 모호함 감내력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r=-.13, ns.).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

과가 변별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변

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척도가 측정하는 개

념이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측한 두 개념 간 관계성이 지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모호함 감내력 척도가 측정하는 구성개념이 

모호한 상실 이론에서 상정하는 모호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축적된 자료

가 부재하여 이러한 해석적 가능성에 대해서

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BAS-NK의 두 하위요인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려는 탐색적인 목적으로 

상실 상황에서 주요 인지적 변인인 부정적 

비애인지(GCQ)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BAS-NK 총점과 부정적 비애인지 총점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여 모호한 상실감과 상실 

후 부정적인 인지적 요소 전반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BAS-NK의 요인1은 부정적 비애인지의 하위요

인 가운데 ‘자기 자신(self)’과 관련되거나(예: 

00와 헤어진 후 나 자신이 가치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비난(self-blame)’의 양상을 보이며

(예: 나는 00와의 헤어짐을 예견하고 막았어야 

했다),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catastrophic 

interpretation)’(예: 00와의 헤어짐에 대해 내 감

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나는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과 특정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는 재북가족 상실을 경험한 북

한이탈주민의 우울, 죄책감 이면에 자기비난

을 포함하여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지적 

해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9; Cho & 

Choi, 2013). 

  또한 BAS-NK의 요인2는 부정적 비애인지의 

9개 하위요인(자기, 세상, 삶, 미래, 자기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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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타당성, 비애중시,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

히,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은 BAS-NK의 

두 하위요인과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

이므로 모호한 상실의 부적응적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인지적 요인인 것으로 고려된

다.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은 자신의 비애 

반응을 파국적으로 해석하여 비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인지의 한 유형으로 모호한 

상실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속비애, 외상후스트

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

려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Lenferink et al., 2018). 이로 미뤄볼 때 가족이

산의 맥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또한 모호한 

상실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자각하고 수용하

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모호한 상실감이 명료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다수 보

고되어 왔으나, 자신의 심리적 증상에 대한 

파국적 해석, 자기비난, 부적응적 회피 등과 

같이 병리로 확산될 수 있는 기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 

요인과의 관련성을 처음 제안하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부정

적 비애인지 요인이 어떠한 체계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화할 수 있

을 것이며 각 하위양상에 따른 모호한 상실감

의 개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

하여 상실 특성에 따른 BAS-NK 점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상실대상에 따

른 모호한 상실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가

장 보고싶은 상실대상 1인에 대해 자녀로 응

답한 집단이 아버지, 형제자매로 응답한 집단

보다 모호한 상실감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BAS-NK의 하위요인인 상실대상에 대한 

몰두(요인2)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자녀와 이별한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정

서적, 관계적 몰두 경향성이 가장 높을 것으

로 탐색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재북가

족 중에서 특히 자녀와의 재결합을 위해 고군

분투해 온 북한이탈여성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된다(Cho, 2012). 가족의 순차적인 탈북을 

위한 노력과 남한에서의 가족 재결합 대부분

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BAS-NK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지각된 모호함

(요인1)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상

실 대상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의 수준은 유사할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상실대상과 관련한 특성으로 친밀도, 

중요도, 대상에 대한 지각된 재회가능성이 모

호한 상실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

하였을 때에는 재회가능성만 유의하게 보고되

었다. 즉, 대상과의 친밀한 정도나 관계의 중

요도보다는 앞으로 상실대상과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높게 지니고 있을수록 모호한 상실감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결합에 대한 강렬한 기대는 사별 

상실과 구분되는 모호한 상실의 고유한 특성

과 관련되므로 모호한 상실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지각된 재회가능성은 중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모호한 상

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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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로도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종자 가족 집단에서 재회가능성을 높게 지

각할수록 지속비애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eeke et al., 2015.) 이 연구에

서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재회가능성과 지속

비애 사이에서 모호한 상실감이 일련의 심리

적 기제를 통하여 상실 후 부적응적 결과로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어서 <표 1>에 제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또 다른 상실 특성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보

았을 때 ‘지각된 생사여부, 잔존가족의 수, 상

실경과기간’에 따른 모호한 상실감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모호한 상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을 검토해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해

석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별한 

가족이 직접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간접적으로 생존 소식을 접하였을지라도, 소

식이 끊겨 현재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과 유사한 수준의 모호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잔존 가족

의 수가 한 명이든, 다수이든, 이별한 기간이 

5년 미만이든, 20년 이상이든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은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무관

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

리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상실 특성 질문지를 통해 

‘이별 시점에서 상실을 어느 정도로 예측했었

는지(상실 예측수준)’와 ‘현재 시점에서 개인

의 노력이나 의지로 상실 상황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통제가능성 수준)’

를 측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갑

작스러운 상실 경험은 상실 후 부적응을 야기

하는 위험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며(Kim et 

al., 2021; Shin et al., 2019; Stroebe et al., 

2006),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왔다(Boss,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과 모호한 상실감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했으며 모호한 상실감의 

예측인자로 작용한다면 향후 모호한 상실감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심화되는 기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실 예측수준’과 ‘통

제가능성 수준’ 둘다 모호한 상실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각 요인이 상

실 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모

호한 상실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측면에서 대안적인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으므로, 향후 모호한 상실감

의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북

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맥락적 요인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되지만(Kim et al, 2019), 비교할 수 있는 선행

연구 및 기초 정보가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향후 BAS-NK

를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설

계된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제공한 결과를 재확

인하고 비교,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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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여성 성인 100명을 

표집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와 표

본의 성별이 제한된 점을 한계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례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고려되며(Stevens, 2012) 

요인분석과 같이 더 큰 표본 크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문항 수의 5~7배 이상이면서 최소 

100명의 기준을 충족하면 적정 수준으로 수

용될 수 있다(De vet et al., 2005; Terwee et 

al., 2012).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이에 부합

하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수용가능한 범위이기는 하지만 요인분석

으로부터 도출된 요인부하량의 안정성을 담보

하기에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성인 여성에 

국한한 표집을 진행하였으므로 성별 및 연령

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제 남한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

탈주민의 80% 이상이 여성인 현실적인 한계

로 북한이탈주민 연구 대부분은 여성에 한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남녀 성차를 적절

히 분석하기 어려웠던 것은 기존 연구들에

서도 제기되어 왔던 한계점이다(Lee & Jeon,  

2016; Han et al., 2017). 북한이탈주민 성차에 

대해 비교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

은 정서적 어려움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음주문제가 더 높게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여

성의 심리적 취약성이 정착초기에는 남성보다 

높더라도 정착 이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성

의 우울 및 음주 문제가 여성보다 높게 증가

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Kim & Shin, 

2010; Cho et al., 2005). 또한, 문화 적응의 관

점에서 북한이탈남성이 북한이탈여성보다 전

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남

한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데 더 어려움이 있

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Han et al., 2017). 

이로 미뤄보아 예상컨대 북한이탈남성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에 비해 정착 이후의 적응 과정

에서 더 많은 취약성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

다. 모호한 상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응의 문제가 가중되는 경우 상실 후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Kim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

남성의 모호한 상실감은 여성에 비해 우울 및 

복합비애를 더 크게 예측하는 선행요인일 것

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이탈여성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 

타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그

리고 정착 과정에서 남성과 구분되는 특수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Rhee et 

al., 2011), 특히, 탈북과정에서 노출된 심리적 

외상, 정착 후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 양육

자로서의 역할 수행 등은 북한이탈여성의 

모호한 상실감에 영향을 미쳐(Cho & Choi, 

2013) 남성과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로 작용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번안한 척도를 검수하고 문항의 

질을 평가하는 예비적인 단계에서 묵한이탈주

민 남녀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 현실적인 표집

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

한 자료 수집을 여성에 국한해 진행할 수 밖

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사회문화적 배경 

및 상실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

여 탐색적으로 풍부한 해석적 가능성을 제안

하고자 했지만 이를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일

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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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북한이탈주민 남녀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을 반영한 대규모 표본에서 척도의 심리

측정적 속성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전조사시 상실

대상과의 관계를 가족 외에 연인, 친구에 이

르기까지 보다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

였으나, 본조사에서는 본래 ‘가족경계’를 토대

로 제작된 원척도의 범위를 토대로 상실대상

을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자녀’에 국한하

였다.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간 경계가 뚜

렷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배우자’나 ‘연인’을 포함하면 가족의 경

계모호성과는 또 다른 측면이 혼재될 가능성

을 배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포괄적으로 연구참여자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다수의 상실 대상과 이별한 경우,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응답하기보다 ‘가족 단위’, 

‘상실대상들’ 전반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으로 

응답하는 방식을 향후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당화 검증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척도들은 사별 상실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연구나 모호한 상

실 연구에서는 아직 축적된 정보가 불충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의 척도들을 번

안, 역번안한 후 사별 상실에 해당하는 표현

을 모호한 상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척도들 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후 연구에서

는 모호한 상실에 보다 보편적인 측정도구를 

포함하여 BAS-NK의 타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이뤄

졌으므로 모호한 상실감과 유관 개념들 간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예컨대 모

호한 상실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것인지, 현재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모호한 상실감이 심화

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전향적 설계를 통해 시간 변화에 따

른 모호한 상실감의 수준을 반복적으로 측정

함으로써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보다 정밀하

게 유관 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원척도 BAS의 18개 

문항을 국문으로 번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모

호한 상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사전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

로 3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원문항의 

의도를 최대한 변형없이 전달하고 원척도를 

토대로 한 BAS-NK를 제안하려는 목적에 초점

을 두었다. 이에 일부 문항은 번안이 다소 어

색하거나 낮은 평균값 및 요인부하량을 보이

기도 하였지만 문항 삭제를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이렇게 최종 선별된 문항은 북한이탈주

민의 검수 및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된 연구진

의 논의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

을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러나 원척도 BAS와 BAS-NK 간 수정이 

이뤄진 문항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를 제

안한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지

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도출한 

BAS-NK의 요인구조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결론

을 얻기 위해서는 추후 독립된 새로운 표본에

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교차타당화를 시

행하고 동일한 요인구조가 반복적으로 지지되

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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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할 수 있

는 일차적인 도구를 마련한 첫 번째 시도였

다는 시사점이 있다. 이를 위해 요인구조 및 

타당화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였던 BAS를 국

문으로 번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으며, BAS-NK

의 신뢰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2

요인구조라는 예비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정도구의 심리측정적 속

성을 탐색하고 향후 활용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에서 반복적

인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구조 및 신뢰도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BAS-NK가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서 구

비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이 미

치는 영향과 그 기제를 탐색하는 연구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이산 맥락에서 모호한 상실감

의 기저선을 측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모호한 상실감

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목표와 방안을 보다 

명료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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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Ambiguous Loss: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Boundary Ambiguity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BAS-NK)

Kyong Ah Kim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NK) defectors who 

experienced family separation using the construct of ambiguous loss and propose a reliable and valid scale 

to measure it. To achieve this aim, the Boundary Ambiguity Scale (BAS), which has been used to assess 

various types of loss in previous studies, was translated and adapted into Korean to develop BAS-NK in 

subsequent steps. First, the adapted questions on the original BAS scale were evaluated by a preliminary 

online questionnaire-based on the appropriaten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N=102) living in situations 

of ambiguous loss. Next, in the main study, a one-on-one in-person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new 

sample (N=100), and analyses involved item selection,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BAS-NK consisting of a total of 15 items evidenced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and two factors (i.e., perceived ambiguity about loss, and emotional/relational preoccupation with the 

object of loss) emerged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total score of BAS-NK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cores of depression, complicated grief, and continuing bonds. In addition, the 

two factors of the BAS-NK demonstrated differentiated relationships to depression and complicated grief. 

Lastly,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The current study suggests a 

preliminary scale to measure the ambiguous los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 Ambiguous Loss, North Korean Defectors, Boundary Ambiguity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BAS-NK), Scale Validation,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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